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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 가정요리 음식점·갈비집·반찬 판매점·접골원 등 즐비 

제주서 음식 재료 들여와 '자리물회' 등도 맛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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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도인 도쿄에 제주 출신 재일교포들이 모여 살고 있는 제주인 거리인 ‘미까와시마 거리’. 

  

도교 미나또구 미나미아자부 지하철역 인근에 있는 이곳은 한국가정요리 음식점 ‘濟州道(제주도)’

와 한국식 접골원, 한국 반찬 판매점, 한국식 갈비집(아끼니꾸) 등 다양한 가게들이 몰려 있다. 

  

이 가운데 제주도라는 음식점에는 불고기, 슈퍼마켓, 김치찌개, 삼겹살은 물론 오징어 물회와 자

리물회 등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향토음식들까지 판매하고 있다. 

  

배편을 통해 제주지역에서 음식 재료들을 들여와 이 지역에 있는 제주인들에게 판매하면서 고향

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주고 있는 것이다. 



 

  

또 이곳에는 도쿄지역 최초의 한국식 갈비집인 모란봉이 1955년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스스럼없이 제주도 방언과 일본어를 섞어가면서 서로 대화를 나

누고 있었다. 

  

이처럼 미까와시마거리가 제주인 거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제주출신 재일교포들이 함께 모여 살

고 있기 때문이다. 

  

이곳은 태평양전쟁 직후 폐허가 된 지역이어서 일본인들은 모두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지만 재일

교포들은 황폐한 지역을 스스로 개발하면서 서로 돕고 힘이 되면서 살아온 것이다. 

  

실제 일본 도교에는 현재 재일교포 9만명 가운데 제주 출신이 4만명이 되고, 미까와시마거리가 

있는 미나미아지부 일대에는 재일교포 6500여 명 가운데 제주 출신이 무려 5000여 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길 단장은 “미까와시마 거리와 미나미아자부 지역은 태평양 전쟁 직후 폐허가 된 곳을 재일

교포 중 대다수 제주출신자들이 힘을 모와 재개발시킨 지역이자 일본 내 또 하나의 제주라고 할 

수 있다”며 “이곳은 밤낮 할 것 없이 제주 사투리(방언)가 쓰면서 먹고 자고 생활하며 고향 제주

에 대한 향수를 달래는 지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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